
- 스마트시티 추진 우수사례 조사를 위한 -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기  간 : '18. 5. 27.(일) ~ 6. 1.(금) / 4박 6일

 지  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스마트시티(도시)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미래형 도시

 - 내포스마트도시 조성기반마련을 위해 국외 스마트시티 운영사례와 도시경관디자인, 상징 

조형물 등 조사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스마트도시 정책구상 및 도

시관리등에 활용 

1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8. 5. 27(일) ~ 6. 1(금) / 4박 6일

❍ 연수지역 : 동남아 2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 진행흐름

5.27(일)

⇨

5.28(월) ~ 5.29(화)

⇨

5.29(화) ~ 5.31(목)

⇨

6.1(금)

출 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귀 국

∙인천공항
(14:45)

∙기관 방문 및 현장견학

 (도시개발청, Smart Nation  
 Exoperence Center 등)

∙기관방문 및 현장견학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사이버자야 등)

∙쿠알라룸프르 출발
∙인천(06:55)

❍ 연수인원 : 13명 (도 2, 시․군 10, 충남연구원 1)

❍ 경비부담 : 소속 지자체(기관)별 자체 부담

❍ 주요활동 : 주요 기관 방문, 관계자 토론 및 현지조사



2 연수목적 및 방향

 가. 목적 :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조사 

방문지역 방 문 목 적 비고

① 싱가포르

s Smart Nation Exoperence Center 방문 
- 스마트시티 네이션 현황과 관리운영 체계 조사

s싱가포르 도시개발청 방문
- 스마트시티의 주요 프로젝트 사업 현황 등

② 푸트라자야

s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방문
- 방범･스마트교통 운영상황, 도시경관디자인, 상징조형물등조사

s 푸트라자야 도시관리청 방문
- 스마트시티 도시통합운영센터, 도시경관디자인, 상징조형물등조사

③ 쿠알라룸프르
s 스마트 터널
- 스마트 수류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도시경관디자인, 상징조형물등조사

 나. 연수방향 : 스마트시티 추진 및 운영사례 조사

❍ (연수단 구성) 도, 시․군 스마트시티 담당 공무원과 충남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추진 업무관계자 중심 구성

❍ (연수방향) 도시별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청취(기관 방문), 스마트시티

추진사례 등 현장 중심 위주로 연수 실시

<싱가포르>

- 도시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방문

   ＊ 싱가포르의 도시역사, 스마트시티 관련 미래 도시계획 등 관리

- Smart Nation Experience Center 관람

   ＊ 다양한 스마트 아이디어들이 전시되어 있어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관람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행정도시인 푸트르자야 시청, 사이버자야(과학단지) 방문

- 스마트 수류관리 시스템(쿠알라룸푸르 스마트 터널 견학) 
   ＊ 홍수, 통행로, 환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사이버자야 :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최종 모델이자 모든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실험실로 추진

      * 푸트라자야 : 인천 송도와 유사하게 경제특구이자 국제신도시로 추진중인 계획도시



3 연수 결과

〔1〕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005년 ICT개발 10년 계획인 ‘iN2015’를 발표하고 이후 

2014년 세계최초의 Smart Nation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Smart Nation Platform 구축계획을 세움

   - 전문가들로 구성된 Infocomm Media Masterplan Steering 

Committee가 향후 10년간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안 보고서(Infocomm Media(ICM) 2025)를 발표

  ❍ 2014년 11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가 스마트네이션 계획을 발표하

면서 스마트네이션을 "사람들이 의미있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고,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해지며 모두에게 신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라고 정의함

데이터, 첨단 통신 및 전산 기술 활용

(Capitalise on Data, Advanced Communications & Computational Technologies)

출처� :� ICM� 2025

 



빅데이터의 활용

 

  ❍ 싱가포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결제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음

   - 에너지, 환경, 삶의 질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과 데이터 

등을 활용함

   - HDB갤러리(주택공사) 방문 결과 싱가포르의 도시계획 및 경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조성되는 단지에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

하는지 알 수 있었음

HDB방문

�

 



  ❍ 싱가포르는 도시경관 조성 시 각 건물의 디자인이 서로 달라야 하며, 

고층 건물의 경우 면적의 20% 이상이 녹지를 구성하도록 규제화 하여 

독특한 도시 경관과 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음

  ❍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좀비(smartphone zombie, 스몸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등에 LED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를 도시 곳곳에 조성하여 시민과 

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싱가포르 횡단보드

싱가포르 도시경관

�

    



  ❍ 싱가포르의 최대 규모의 공원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 (Gardens By 

The Bay)는 도심속의 자연이라는 컨셉을 바탕으로 다양한 식물이 

있는 실내 돔과 빗물과 태양광을 활용하는 건축물 등 친 환경적 

건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공원 내부를 순환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영되고 있어 방문객에게 지역의 스마트한 이미지를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6~7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전기 충전을 

통해 운영됨

   - 운행 시 사방에 설치된 센서를 바탕으로 물체에 대한 인식 후 속도 

조절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15㎞/h의 속도로 운영하고 

최대 40㎞/h의 속도를 낼 수 있음

     * 자율주택 택시는 사고발생으로 중단

     * HDB갤러리(주택공사) 역사 식당에 무인로봇이 이동하면서 

      음식을 먹고 남은 그릇을 배식구로 수거

자율주행차량 체험(가든스 바이 더 베이)



 〔2〕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도시 인구의 집중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공해, 그리고 

각종 도시서비스의 집행에 효율을 높이고자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를 

활용하고 있음

   -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행정도시인 푸트라자야, 테스트배드로 

육성하고 있는 싸이버자야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가 실현 중에 있는 

국가임

  ❍ 주로 말레이시아의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수자원, 대기, 폐기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교통서비스, 범죄예방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11차 경제개발계획 상 ICT 분야의 혁신과 도시 인프라 

각 분야와의 접목을 통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자 함

   - 특히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스마트 터널 등을 조성하여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스마트시티 추진 방향

출처� :� McKinsey� &� Company� Cities� Special� Initiative� 2013,� 코트라�인용,� 말레이시아� 11차�

경제개발계획

 



  ❍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1997년부터 본격적

으로 투자를 시작한 지역으로 세계적인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업과 

거주 지구를 갖춘 도시로 말레이시아의 실리콘밸리라 불림

   - 사이버자야는 말레이시아에서 영어가 상용어인 점, 우수한 인력이 풍부

한 점, 지역적으로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의 중심에 있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후에는 Shared service and outsourcing(SSO)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게 됐음

   - 1997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공투자가 사이버 자야의 개발을 주도하고 

이후 2010년 부터는 민간투자가 개발을 이끌고 있음

  ❍ 연수로 방문한 Cyberview는 지주로서 사이버자야의 개발 추진, 도시 

차원의 유지·보수, 투자가 접촉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Cyberview는 우리나라의 혁신도시센터 수준으로 준정부기관이며 사이버

자야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실험, 상용화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음

   - 기술력 있는 회사와의 기술적 콜라보를 통해 현재 48개 국제기업이 

사이버자야에 위치해 있음

   - 특히 창업기술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은 물론 자문을 통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 및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또한 기업의 아이디어가 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공기업들이 모여 

검토 후 규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을 매우 극대화 

시키고 있음

   - 지금까지 60개의 창업회사에 20억 링겟을 투자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300개의 일자리와 230억 링겟으로 나타남



  ❍ 사이버자야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혁신들은 상용화 이후 전체 말레

이시아 도시들로 확산되어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사이버자야 사이버뷰

 



  ❍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도시 과밀을 해소

하고 균형발전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행정도시임

   - 푸트라자야가 선정된 이유는 녹지 공간이었으며, 교통 기반시설이 구축

되어 있었고, 적은 인구와 저렴한 땅값, 그리고 공항과 수도 중심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임

   - 1991년 수도이전작업을 통해 시작된 행정수도 조성은 1995년 연방정부 

이전계획을 확정 지었고, ‘푸트라자야 관리청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

으며 1999년 수상청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기관들이 이전함

  ❍ 푸트라자야 관리청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도시를 계획하였으며, 

도시의 주요 골격은 Boulevard축과 정부구역축의 두 개로 만들고 

두 축 사이에는 수상 관저를 위치시켰으며, 시민광장은 두 축을 연

결하도록 건설하였음

   - 주변지역은 인공호수에 의해 중심지구와 구분되며, 총 20개 구역으로 

주거지역, 공공편의시설, 오픈스페이스 등으로 구성됨

  ❍ 푸트라자야는 다양한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편의 시설과 문화시설 등으로 인간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특히 버스, 경전철, 해상교통, 공원형의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고 있어 

도시내, 도시간 운송 시스템과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 또한 도시통제센터를 통해 도시를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정보와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분의 혁신 시스템을 별도로 

갖추고 있음



  ❍ 푸트라자야는 Garden City에서 Green City로 도시의 방향성을 바꾸

면서 친환경적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음

   - 각 건축물 별로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시상함 

푸트라자야 관리청

 

 



 ❍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는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고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시설로 스마트 터널이 운영 중임

   - 스마트 터널은 평상시에는 지하도로로 이용되지만 국지성 호우 발생 

시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고 빗물이 흐를 수 있는 수도관으로 사용됨

   - 2004년 공사 후 2007년에 준공 되었으며 총 터널의 길이는 9.7km

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연장은 4km임

  ❍ 스마트 터널에는 2개의 컨트롤 센터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폭우 

대비 센터이며 나머지 하나는 교통 차단을 위한 센터임

   - 폭우 대비 센터에서 게이트 별로 각각의 상태가 확인이 가능하며 날씨 

상태, 교통 상황 등 5분단위로 정보를 수집함 

   - 대기 상황상 폭우가 내리기 1시간 정도 전에 차량을 통제하며, 

TMCS를 통해 컨트롤센터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함

   - 스마트 터널 내에는 300만톤의 물이 흐르르 수 있으며, 차량이 통행

하는 터널에는 그 중 8%의 물이 보관이 가능함

  ❍ 스마터 터널은 총 4가지 모드로 운영하고 있음

   - 모드1 : 평상시로 맨 아래 쪽으로는 오수가 흐르고 2개의 자동차 도로에는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

   - 모드2 : 차량은 운행하되 물은 터널 안에 있는 경우

   - 모드3 : 차량을 통제하고 물이 터널 안에 있는 경우

   - 모드4 : 차량 통제 후 자동차 도로까지 전체 터널에 물이 있는 경우

   ❍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모드4가 발동된 경우는 5차례 있었음

   ❍ 터널 안에 있는 전등, 전선, 시설물 등은 모두 방수처리 되어 있으며, 

모드4 이후에 발생한 문제는 시설물이 물살에 의해서 손상을 입은 

경우는 있지만 누수로 인한 문제는 없었음



스마트터널 관제센터



4 정책적 시사점과 도정 접목방안

〔1〕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Smart Nation) 및 도시경관

  ❍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도시 조성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경관의 경우 싱가포르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어, 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우리나라의 ICT기반의 스마트도시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거나, 개별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며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점이 많았으나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 부처 중심의 

데이터센터 구축과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경쟁력을 향상시켜 왔음

  ❍ 둘째, 스타트업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며 신기술 개발, 

테스트 등을 위한 Living Lab 개발을 실시함

  ❍ 셋째, 사람 중심의 미디어 기술 개발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이러한 기술을 교육과 접목시켜 Smart Education을 

실행함

  ❍ 넷째, 싱가포르의 도시경관은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고층건물 건축 시 건물의 20% 이상 면적에 식물을 식재하여야 하고 

도시 내 식재되는 모든 식물은 환경청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하고 있음

  ❍ 다섯째,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경관 차원에서 스마트폰 좀비(smartphone 

zombie, 스몸비)의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호등에 LED 조명을 설치



하는 등 시민 생활의 스마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대비

하고 있음

  ❍ 여섯째, 싱가포르의 스마트 도시정책 중 교통 분야를 살펴보면, 

ERP(Electronic Road Pricing)등 교통 통행량 조절과 관련된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음

  ❍ 앞으로 내포신도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공공기관 및 학교, 민간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협력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며, 내포

신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구상이 필수적임. 또한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 

기술자들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 개발과 활용을 증대시켜야 함

  ❍ 스마트 신호등의 경우 최근 대구 등 대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내포신도시 역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생활밀착형 스마트 정책(스마트 주차장, 

공공자전거 대여 등) 개발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 3단계 조성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경관차원에서 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경관 뿐 아니라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 도시 정책 반영이 필요함

  ❍ 또한 관광지 내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운영하여 방문객이 스마트 네이션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음. 이에 내포신

도시에서는 통신사, 자동차 회사 등 관련 민간 기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2〕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사이버자야, 푸트라자야)

  ❍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르, 사이버자야, 푸트라자야의 스마트 도시 정책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연계와 도시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하였음

  ❍ 첫째, 쿠알라룸푸르는 지형적 특성(두개의 강이 합류)과 환경적 특성(빈번한 

국지성 호우)을 반영하고 사회적 특성인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스마트 터널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스마트 터널의 경우 평상시에는 도로로 이용하다가 

국지성 호우 발생 시 터널을 개방하여 빗물을 빠져나가게 하는 수도관으로 

활용함. 폭우 대비 관제 센터와 교통관제 센터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운영하고 있어 향후 도 정책으로 활용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Cyberjaya)는 1996년부터 개발이 시작된 도시로, 

세계적인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업지구와 거주 지구를 갖춘 인구 저밀

도의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사이버자야에서는 IT산업과 4차 혁명 

등과 관련된 다국적기업(MNC)들이 기술 개발과 시제품 개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법·제도·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자야는 전기차, 트램, 공기정화시스템, 공공

자전거, 친환경 건물 등 도시 전체가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며 사이버

자야에서 개발된 기술이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도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셋째, 푸트라자야(Putrajaya)는 말레이시아의 행정중심도시로 우리나라의 

세종시, 충남도의 내포신도시와 비슷한 유형의 계획도시임. 푸트라자야는 

쿠알라룸프르 주변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스마트 시티 구현 

등을 목적으로 1991년 푸트라자야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개발을 이원화하여 재정부담을 완화시킴. 특히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의 경우 주변지역에 녹지경관을 제공하면서 중심지역과 연결체 

역할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조명 및 부대시설의 마스터플랜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었음 

  ❍ 따라서, 내포신도시의 스마트 도시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를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각 기관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프로세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내포신도시는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는 자족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계획 측면

에서는 사이버자야와 비슷한 규모임. 인구 10만 내외의 지역인데다 계획도시

이자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지역임.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 시 기술개발을 돕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푸트라자야는 환경을 활용한 공원 녹지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공원

들에 각각의 컨셉을 부여하여 놀이, 교육, 환경,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지역 내 인공 호수의 경우 식물 식재를 통해 수질을 

유지하고 있음. 이런 도시 조성은 내포신도시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어떤 

것이 있으며,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이 중요함

  ❍ 신도시의 경우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역 내에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많이 필요함. 푸트라자야의 경우 도시 내 조명을 통해 

밝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저녁시간을 도시 내에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

하였음. 내포신도시는 지역민의 수요에 비해 문화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픈스페이스(광장, 공원) 설치가 필요함 



〔3〕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도시경관 사진(테마가로)

 * 야간경관 및 비가림 시설, 벽화거리, 각종 허브향 체험시설, 친환경적인 의자 등


